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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세계 경제는 유로권의 경기 침체와 미국 재정 불확실성으

로 2012년보다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2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흥국가의 5%가 넘는 성장률, 세

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점진적 개선 예상 등

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IMF에서는 2012년 3.3%에서 2013년 3.6%로, 

OECD는 2.9%에서 3.4%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유로권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부진이 예상

되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회복세 및 기저효과 등으로 상저하고(上低

下高)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세계 

교역 증가에 힘입어 '12년보다 높은 증가세 예상되며, 민간소비 또한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 유가 안정 등 교역 조건 개선 등으

로 2012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IT 산업의 2013

년을 점검해 보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분야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내외 IT 산업전망
가. 세계 IT 시장전망

2013년 세계 IT시장은 선진시장의 소폭 개선과 중국, 인도 등 신흥시

장을 중심으로 한 IT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3.8% 성장이 예상1)된다. 글

로벌 기업의 IT 투자는 세계 경기 침체로 큰 폭의 회복세는 어렵겠지만,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수요 지속, 윈도우 8 출시 등으로 2012년 대

비 성장세가 예상2)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전년대비 성장

률 1.6%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IT H/W(7.4%)와 S/W(4.9%)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Gartner, IDC).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정체로 휴대폰을 제외한 IT

품목 전반의 하향 수정되는 등 세계 IT경기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1) 세계 IT시장 성장률(Gartner, %) : ('12) 1.7 → ('13e) 3.8 → ('14e) 4.1

2) 세계 IT투자 성장률(Gartner, %) : ('12) 0.3 → ('13e) 2.5 → ('14e) 3.2

2013년 세계시장 성장률 전망(SA, Gartner, %) : (스마트폰) 22.9, 

(태블릿PC) 47.2

되며, IT 주요 품목 간 성장세의 양극화 또한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

이다.

IT융합 품목의 시장시장 점유율은 스마트폰 22.9%, 태블릿PC 47.2%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SA, Gartner), S/W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IT예산 발주 증가3)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투자 증가로 5.3%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그러나 컴퓨터, TV 등 성숙 산업은 성장 정체가 예상 되는 바, 컴퓨터

(태블릿PC 제외)는 글로벌 수요 약세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의 시장 잠식으로 인해 2012년 2,241억 불에서 3012년 2,201억 

불로 전년대비 1.8% 감소가 예상된다(Gartner). TV는 유럽, 미국 등 선

진시장의 보급률 포화 및 수요 둔화4), 타 IT제품 대비 긴 교체 주기5)로 

2.0% 감소가 예상된다. 

신흥국은 가처분 소득 증가, IT제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성 및 비

중(점유율) 확대 등 세계 IT시장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새로운 경

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IT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신흥국가는 연평균

(Gartner, CAGR '02 ~ '12) 10.1 성장한데 반해 선진국가는 3.2% 성장

에 불과하다. 신흥국가의 IT시장 점유율(Gartner) 또한  2002년 24.2에

서 2010년 35.8%, 2012년 38.0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0.9%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자국 시장, 

값싼 노동력,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 및 R&D 정책 등에 힘입어 휴대폰, 

TV 등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3)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전망(Gartner) : 

('12e) 1,108억불, 19.2%↑→ ('13e) 1,316억불, 18.8%↑

4) 세계 평판 TV 시장 전망(DisplaySearch) : 

('12e) 1,083억불, -3.4% → ('13e) 1,061억불, -2.0%

5) IT품목별 교체 주기 : (TV) 6.9년, (데스크탑 컴퓨터) 4년, 

(노트북 PC) 3년, (스마트폰) 2년

1. 2013 IT 산업전망

세계 IT시장 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13년 주요 품목별 세계 IT시장 전망       (단위: %)

[출처] : Gartner, 2012. 9, S/W는 IDC 2012. 11 

구분 전망 기관
당초 전망
('12.1Q)

수정 전망
('12.3Q)

비고

 세계 IT시장 Gartner 4.4 3.8 ⇩

IT H/W Gartner 7.4 7.4 -

휴대폰 Gartner 9.0 11.1 ⇧

컴퓨터
(태블릿 포함)

Gartner 11.3 5.9 ⇩

반도체 Gartner 8.6 6.9 ⇩

LCD패널 DisplaySearch 14.2 10.0 ⇩

평판 TV DisplaySearch 2.0 -2.0 ⇩

S/W IDC 5.4 4.9 ⇩

통신서비스 Gartner 2.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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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IT 시장전망

2012년 IT산업은 생산 302조원(0.4%, 기기)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1,546억불(-1.3%)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였으며, 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개선되었다. 

상반기 IT산업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IT수요 부진, 휴대폰 해

외 생산 확대, 메모리, 패널 등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에 기인한 것이었

으나, 하반기 이후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증가와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 회복 등으로 IT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2013년 T산업은 우리기업들의 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해외현지생

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회복 기대감, 다양한 프리미엄급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IT 기

기 생산은 316조원으로 4.6% 증가, 수출은 5.5% 증가한 1,630.8억 불

이 예상된다. 미국의 LTE 서비스 확대, LG전자, 팬택 등 국내 후발주자

의 선전과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회복, 시스템반도체 고성장,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IT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IT수출은 5% 대 성장

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6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S/W생산(임베디드 S/W제외)도 33.5조원으로 7.3% 증가가 예상되

며, S/W수출은 21.4% 증가한 24.6억불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의 해외 생산 확

대 등으로 IT산업의 성장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화와 중국의 소비 부양책, 그리고 휴대폰 수출 감

소 개선 등으로 IT산업 생산 및 수출은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휴대폰은 선진 시장의 LTE 폰 등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 증가

와 국내 업체의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조사업체(SA)

에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22.9%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모바일 AP 등 수출호조, 일본, 대

만 업체의 감산에 따른 수급 안정화 등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시

장조사 업체(Gartner)에 따르면 2012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1.7% 하락하였으나, 2013년에는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선진국의 경기 부진 및 LCD TV의 높은 보급률, PC 

시장 침체 등으로 신흥국 LCD TV 및 모바일 패널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 시장조사 기관인 후지키메라 보고서에 따르면 2013

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증가율은 대형 패널은 6.3%, 중소형 패널은 

3.2%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S/W생산은 공공기관 IT예산 발주 증가와 S/W진흥법 발효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시장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7.3% 증가한 33조 4,57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W수출은 대형 IT서비스 업체들

의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와 보안업체들의 유럽, 북미 등 수출지역 확대

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24억 6,471만 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국가별 세계 시장 점유율            (단위: %)

주요 기관별 2013년 전망

[출처] : NIPA, KEA

2013년 IT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원, 억불, 전년 대비)

[출처] : SA, DisplaySearch, 2012.11

휴대폰 평판TV

구분
세계 

IT시장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성장률

수출 IT생산 IT수출

Gartner ('12.9) 3.8

IMF ('12.10) 3.6 3.6

OECD ('12.11) 3.4 3.1 8.8

한은 ('12.10) 3.5 3.2 4.5

산업연 ('12.11) 3.1 5.8 3.2 5.2

현대경제연 ('12.11) 3.5 9.8 3.0 4.0

NIPA ('12.12) 5.5

KEA ('12.12) 4.6

무역협회 ('12.12) 4.6

구분
생산 수출

2012e 2013e 2012e 2013e

전체
302.0 316.0 1,545.8 1,630.8

(0.4) (4.6) (△1.3) (5.5)

반도체
61.4 43.3 502.5 532.1

(0.3) (3.1) (0.2) (5.9)

메모리반도체
30.1 30.2 193.4 199.4

(△8.0) (0.4) (△17.8) (3.1)

시스템반도체
15.9 17.6 243.0 269.7

(22.5) (10.5) (21.7) (11.0)

평판디스플레이
82.6 83.5 315.7 319.5

(0.9) (1.1) (0.6) (1.2)

PCB
12.8 15.0 41.5 48.5

(20.7) (17.2) (23.0) (16.9)

휴대폰
41.7 45.6 203.5 227.2

(△14.8) (9.4) (△18.8) (11.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6 11.1 77.9 79.8

(7.3) (4.3) (2.2) (2.5)

2차전지
6.0 6.1 46.3 47.5

(0.6) (2.4) (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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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IT 품목별 현황 및 전망
가. 전자부품

2013년 세계 전자부품 시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부품

의 회복세에 힘입어 4.5%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생산은 스마트폰, 스

마트패드의 꾸준한 성장세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호조 및 디스플레이패

널의 단가회복, LCD 수급 안정화 기대 등으로 전년대비 4.1% 증가가 

전망되며, 수출은 일본, 대만 등 경쟁업체의 감산과 하반기 시스템반도

체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3.0% 증가가 예상된다.

나. 통신기기

2013년 네트워크장비 시장은 통신사업자용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중

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며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

고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

망이다.

구분
생산 수출

2011 2012e 2013e 2011 2012e 2013e

SW
29.2 31.2 33.5 14.3 20.3 24.6

(7.1) (6.9) (7.3) (6.5) (42.4) (21.4)

패키지SW 
3.7 4.2 4.7 3.3 6.1 8.3

(0.9) (12.0) (12.6) (8.7) (85.8) (35.2)

IT서비스
25.4 27.0 28.7 11.0 14.2 16.4

(8.1) (6.2) (6.5) (5.8) (29.3) (15.5)

S/W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원, 억불, 전년 대비)

전자부품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원, 억불, 전년 대비)

[출처] : KEA

[출처] : Reed

[출처] : NIPA, "IT Market Outlook -2013년 IT 전망-" 2012.12

구분 Assumption '13년 전망치 수출 전망

거시

경제

(정량)

세계 GDP 

성장률(IMF)

선진국 경제의 약세로 인해,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의 성

장도 제한되는 양상. 정부 

재정 건전화로 인한 경기 부

양이 여력 부족 및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억제

경제 성장 부진 

지속

('12년 3.28%  

→ '13년 3.62%)

3.9% ~ 

4.4%

(거시경제 

기반 

IT수출 

전망)

한국 GDP 

성장률(IMF)

'12년보다는 개선될 것이지

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

어서기는 어려움. 다만 신정

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 증가세로 정부투자 증

가가 예상

경제 성장 회복세 

완만

('12년 2.69% 

→ '13년 3.63%)

환율

(對美 환율)

(LG경제연)

글로벌 경기둔화 및 유럽 경

제 부진 지속, 미국의 양적완

화 실시 등의 영향으로 달러 

약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빠르게 하락시킬 가능성

원화 환율 강세

('12년 1133원 

→ '13년 1080원) 

세계 IT 

Spending

(Gartner)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 둔

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바

일 기기를 중심으로한 H/W

와 S/W 및 IT서비스(빅데이

터, 클라우드 등) 시장이 성

장을 주도해 IT시장 성장률

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

HW 및 IT서비스 

성장

(전체 : '12년 1.7% 

→ '13년 3.8%)

(HW : '12년 6.6% 

→ '13년 7.4%)

IT

(정량)

휴대폰

(SA)

선진시장의 LTE폰 수요 확대 

및 국내 업체의 중저가 스마

트폰 대응 강화, 해외 생산 

확대

두 자릿수 성장세 

지속

('12년 40.4%

→ '13년 22.9%)

11.6%

(휴대폰 

전망)

PC

(Gartner)

Windows 8 출시에 따른 수

요 회복, 울트라북 등 신규 

모바일 PC 출시 확대

성장률 회복

('12년 0.2%

→ '13년 7.3%)

13.5%

(PC 전망)

평판TV

(Display

Search)

선진시장 교체 수요 및 '12

년 수출 부진(-19.2%)에 따

른 기저효과

감소세 축소

('12년 -3.4%

→ '13년 -2.0%)

5.0%

(TV 전망)

반도체

(Gartner)

메모리반도체 수급 개선, 

Window8 수요 및 스마트 

기기 수요 지속

성장률 회복

('12년 0.6%

→ '13년 6.9%)

5.9%

(반도체 

전망)

LCD패널

(Display

Search)

모바일패널, 고해상도, 

OLED 등 차세대 패널 중심 

성장, 선진국 경기 부진과 

TV의 높은 보급률, PC 시장 

침체 등으로 대형  LCD 등 

주력 품목 수출 저조

성장률 회복

('12년 8.1%

→ '13년 10.0%)

1.2%

(패널 전망)

2013년 IT산업 수출 전망 관련 Assumptions

세계 전자부품 시장 추이            (단위: %)

S/W

(IDC)

디지털커머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의 기회 창출

로 성장세, 국내 대형 IT서비

스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

성장률 회복

('12년 4.3%

→ '13년 4.9%)

21.4%

(S/W 전망)

구분
생산 수출

2011 2012e 2013e 2011 2012e 2013e

전자부품
171.9 176.9 184.7 891.3 906.6 934.2

(△1.4) (2.9) (4.1) (△2.4) (1.7) (3.0)

반도체
61.2 61.4 63.3 501.5 502.5 532.1

(△0.3) (0.3) (3.1) (△1.1) (0.2) (5.9)

디스플레이 

패널

81.9 82.6 83.5 313.8 315.7 319.5

(△6.2) (0.9) (1.1) (△7.1) (0.6) (1.2)

[출처] : NIPA,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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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생산은 LTE 초기 투자 종료로 인한 네트워크장비 시장 위축

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공격적인 스마트폰 판매량 설정에 힘입어 

전년대비 6.1%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및 

갤럭시노트2의 후속 모델 출시,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 제고, 중

국·베트남 등 해외 생산거점으로의 부품 공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

비 9.3% 증가할 전망이다.

다. 방송 및 영상음향기기

2013년 세계 방송 및 영상음향기기 시장은 최대 시장인 TV 시장이 전

년에 이어 역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셋톱박스 시장과 보안장비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여 부문별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방송 및 영상음향기기 생산은 셋톱박스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

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 부문 및 보안장비 부문의 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0.5%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동 부문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TV부문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

며 2012년 수출이 크게 하락 하였으나, 2013년에는 TV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로 반전할 전망이다.

·NIPA, "IT Market Outlook -2013년 IT 전망-" 2012.12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trass.kctdi.or.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nsportal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Gatner http://www.gartner.com

·IDC http://www.idc.com

·iSuppli http://www.isuppli.com

·DisplaySearch http://www.displaysearch.com

통신기기 수출 전망
(단위: 억불, 전년 대비)

영상음향기기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원, 억불, 전년 동기대비)

세계 통신기기 시장 추이             (단위: %)

방송 및 영상음향기기 시장 전망

[출처] : Gartner, SA

[출처] : NIPA, KEA
[출처] : NIPA, KEA

[출처] : DisplaySearch, iSuppli, IDC네트워크장비 휴대폰

구분
생산 수출

2011 2012e 2013e 2011 2012e 2013e

통신기기
60.3 53.9 57.2 275.7 226.1 247.2

(3.6) (△10.6) (6.1) (0.2) (△18.0) (9.3)

휴대폰
48.9 41.7 45.6 250.5 203.5 227.2

(4.8) (△14.8) (9.4) (0.6) (△18.8) (11.6)

네트워크장비
4.4 4.7 4.6 18.9 15.4 14.3

(3.9) (5.7) (△2.2) (△3.6) (△18.8) (△7.2)

구분
생산 (조 원) 수출 (억 불)

2011 2012e 2013e 2011 2012e 2013e

영상음향기기
15.5 14.3 14.3 107.0 89.9 93.2

(5.2) (△8.2) (0.5) (2.1) (△16) (3.7)

TV
6.8 6.7 6.9 78.0 63.0 66.2

(14.4) (△2.6) (3.3) (4.7) (△19.2) (5.0)

셋톱박스
2.0 1.4 1.3 5.8 3.6 3.3

(△4.5) (△30.8) (△2.0) (△24) (△37) (△10)

보안장비
0.8 0.8 0.8 11.3 11.4 11.6

(23.4) (△2.9) (1.3) (4.0) (0.5) (1.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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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T산업의 혁신원천이 1980년대 가전에서 1990년대 IT기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S/W·콘텐츠·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S/W를 중심으로 융합

화가 진행되고 있다. S/W가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간 융합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S/W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IT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S/W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빅데이터(Big Data) 등이 새로운 

가치와 성장을 창출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IDC는 모바일컴퓨팅, 클라

우드 서비스, SNS,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IT시장 비중이 2010년 18%

에서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

폼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SNS 기반의 신생기업이 IT성장

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3년도 국내 S/

W산업을 전망해 보고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Ⅱ. 2013년 S/W 시장 동향 및 전망
2013년 세계 S/W시장은 전년대비 5.4% 성장한 1조 726억 불 규모

를 형성하는 등 연평균(CAGR '11~'15)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

망이다. 최근 유럽 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S/W 시장의 상승세가 더

디기는 하지만, 아/태, 남미, 중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 연평균 두 

자리 수의 연평균 성장률(CAGR '11~'16)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S/W시장은 낙관적이다. 특히, 디지털 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 

PaaS(platform as a service), 빅 데이터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회 창

출로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패

키지S/W 시장은 3,977억 불(비중 37.1%) 규모, IT서비스는 6,749억 불

(비중 62.9%)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패키지S/W 시장은 2012년에는 유럽 지역의 경제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글로벌 및 국내 경기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 지속됨에 따

라 전년대비 6.3% 증가한 3조 5,719억 원 규모였다. 2013년에는 글

로벌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리스크가 각 기업들의 향후 투자와 

주요 시장 수요 확대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대비 

6.6% 증가한 3조 8,080억 원 규모로 이를 전망이다. 장기적인 측면에

서 국내 시장은 주요 기업용 S/W 수요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세가 유

지될 것으로 보이며, 6.6%의 연평균 성장률(CAGR '12~'16)을 기록하

며 4조 6,33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좀 더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둔화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3.6% 성장한 7조 4,776억 원 규모에 머물렀다. 2013년에는 시장 불확

실성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그 폭은 제한

적이어서 전년대비 4.1%의 성장에 머물러 7조 7,815억 원의 시장 규모

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IT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 IT서

비스 산업 모델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전통적인 IT서비스 수

요와 신규 모델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전략적 변화

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3.8%의 연평균 성장률(CAGR '12~'16)을 

기록하며 2016년에는 8조 6,902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 S/W 산업동향 및 전망

[출처] : IDC, 2013.2

세계 및 국내 S/W시장 전망 (Spending 기준)

국내 S/W 시장추이

세계시장

(가) 패키지S/W

국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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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3년 S/W 10대 이슈1)

① 빅데이터 강세 지속, 기업경쟁 가속화

스마트 단말 확산, SNS 활성화, 사물네트워크(M2M) 확산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생성·유통·복제되는 디지털 데이터 양이 2.8제타바이트

(ZB)에 달하며2), 2년마다 2배씩 증가해 2020년에는 40ZB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IDC, 2012). 특히, 개인용 IT 디바이스의 활성화, 이머

징 마켓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 디지털 기기간 생성 데이터 증가 등이 

데이터 폭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의 

관계 규명, 분석을 통해 복잡성, 상호의존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가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

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10년 32억 달러

에서 오는 2015년에는 16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

며, 또한 빅데이터 및 R&D 활성화에 힘입어 세계 비즈니스 분석 S/W

시장 연평균 9.8% 성장할 전망이다. 

1) 본 내용은 "NIPA, 2012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2012.12" 내용의 

일부를 재정리 한 것임

2) 40ZB는 전 세계 해변 모래알의 수(7억50만조)의 약 57배에 해당하는 

숫자로, 40ZB를 저장한 블루레이 디스크의 무게는 바다 위 도시라 불

리는 니 미츠급 항공모함 424대의 무게에 해당 

(1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

②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 본격화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10년 32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에는 

16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및 R&D 활

성화에 힘입어 세계 비즈니스 분석 S/W시장 또한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도입

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2011년 1천 399억 달러에서 2017년 4천 835억 달러로 성장하여 IT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17%에서 2017년 43%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IDC, 2011), 클라우드 제공자 시장을 중심으로 연

평균 23%로 급성장하여 IT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국내는 소유문화와 보안우려 등으로 초기 성장률이 세계 시

장에 비하여 저조한 14.4%의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1

년 1.6조에서 2017년 3.7조로 성장하여,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4%에서 2017년 26%로 세계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더딜 것으

로 전망된다(IDC, 2011).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H/W·S/W·통신기술을 바탕으로 

SNS,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을 수용하는 통합 서비스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보안위협 증가 및 정보보안 강화

금융권, 포털 싸이트 등이 해킹을 당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

례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사례가 

지속, 지능화됨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다양

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지능화되는 해킹·보안 공격을 방지하기에는 

당분간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빈번

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출방지 제품, 보안관리 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

고, 보안에 대한 공격유형이 지능화, 고도화,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이

[출처] : IDC, 2012. 6 & 10(재구성)

[출처] : IDC (2012. 07. 15)

[출처] : Jefferies(2012. 04. 03, IDC 자료 인용)

(나) IT서비스

세계 빅데이터 시장 전망(2012~2015) 

세계 비즈니스 분석 S/W 시장 전망(2010~2016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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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3년 국내 정보보안 산업은 약 1조 8,600억 원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인터넷진흥원, 2012.12).

④ S/W 특허 중요성 증대 및 S/W업체들의 저작권 강화

삼성과 애플의 특허관련 소송, MS가 국방부에 제기한 S/W불법사용 이

슈 등 S/W특허 및 저작권 이슈는 기업 간, 국가 간 분쟁을 넘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국내 기업

이 경쟁우위에 있는 정보통신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하

고 있음에 따라3),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른 IT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특허권이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특

히,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거래를 비즈니스로 하면서 특허보유를 

수익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기업(NPEs, Non=Practincing Entities : 특허

비실시기업)의 등장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5). 

⑤ 스마트워크 / 모바일오피스 솔루션 도입 확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및 네트워크 관련 요소기술이 사

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모바일로의 업무환경 이동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

서 모바일 오피스 및 BYOD (Bring Your Own Device)는 비용절감과 업

무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워크의 핵심요소인 세계 모바일 오피스 시장은 2013년 1,293억 

달러, 국내 시장은 5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지식재산권 분쟁의 산업별 분포: 정보통신 51%, 전기전자 35%, 

기계소재 7%, 섬유화학 6% (2011년 특허청 기준)

4) 애플은 2000년 이후 4,100 건의 특허를 확보, 10년간 출원된 특허 숫자가 

10배로 늘어났으며, 최근 2년간 세계 스마트폰 업계에서 특허소송과 

매집에 투입된 자금만 200억 달러(약 22조 3천억 원)으로 이는 애플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이익보다 많음

5) 특허청(2011)에 따르면, 2004~2011년 NPEs 피소 상위 5대 한국 IT

기업의 피소 비중은 전체 피소건수의 83.5%를 차지(5대 한국기업: 삼

성전자, LG전자, 팬텍,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

⑥ 서비스업의 S/W융합 본격화

IT를 이용해 제품의 스마트화를 추구하거나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 프로

세스를 지능화하는 제조업과 S/W의 융합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업과의 S/W융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인

식이 증가됨에 따라 첨단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S/W 융합형 서비스 영

역이 향후에 집중해야 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에 대한 요구 증대로 생활과 밀착된 분야

와 IT의 융합을 통해 사회편익 확대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융합 서비

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

은  ICT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뿐 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세계 시장은 '11년 1,800억 달러에서 '16년 3,167억 달러

로, 국내 시장은 '11년 28억 달러에서 '16년 8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이 예상되고 있다.

⑦ 공개S/W 활용 증가

지식재산권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개S/W의 장점 때문에 빅데이터(하

둡), 클라우드(공개S/W기반 웹서비스) 등의 신기술 개발에 활용이 확대

되는 추세이며, 글로벌 S/W기업들은 개방형 방식이 갖는 기술혁신 용

이성 및 시장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공개S/W 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국내 공개 S/W 시장은 전년 대비 43.8% 성장한 215억 원 규

모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료로 사용하는 공개 S/W와 공

개 S/W 기반의 SI 사업과 컨설팅 등 잠재시장을 포함할 경우 2,2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확산 등과 함께 공공 및 

민간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공개S/W를 활용하는 비중도 빠르

게 높아지고 있어, 시범운영단계인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되면 통합센

터 내 현재 23%인 공개S/W 적용비율이 2016년까지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 (2011)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2012)

[출처] : IDC, 2012. 5

국내 모바일 오피스 시장 전망

정부통합센터 공개S/W채택 비중

국내 공개 S/W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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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업에서 소셜 컴퓨팅 기술 적용 확산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지원해 집단지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소셜 컴퓨팅에 대한 관심 증대됨에 따라 

경영 환경 전망이나 아이디어 발굴, 신사업 추진 등에서 소셜 컴퓨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M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1,100개 조사 대상 기업 중 46%가 2012년 그들의 소셜 비즈니

스 투자를 늘렸고, 62%는 앞으로 3년 안에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

하였으며, 가트너에서도 향후 3년 내에 개인 사용자용 소셜 네트워크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나, 소셜 컴퓨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

지게 되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출액이 2012년 기업 당 10억 달러 이

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협업 S/W는 클라우드 컴퓨팅, SNS등과 융합하며 발전 가속화하

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용시스템 구축을 대체해 저렴한 비용

에 협업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SNS는 고객이나 외부기업으로 협

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⑨ S/W와 인문학의 결합 및 S/W개발의 개방·협업 증가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S/W 개발부터 이용,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S/W와 인문과의 결합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

각됨에 따라,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전 

세계 산업계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S/W개발에서도 개방 

·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미 IBM은 컴퓨터 산업과 직

접 연관성이 적은 지질학, 물리학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 추진 중이

며, 미래 전망을 위해 자연과학자, 공학자 이외에도 인문학자들이 포함

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인텔은 상호작용 및 경험(Interaction & 

Experience)' 연구소를 운영하여 미래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

전 방향 및 인간과의 소통방식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 경쟁력법(America 

COMPETES ACT 2007.8)에 '서비스 사이언스'를 인문, 사회, 과학, 공

학 간의 초학제적인 융합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EU의 연구개발 프로

젝트인 "7th Framework Programme 2007~2013"은 융합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접학제간 연구개발에 116.2억 유로를 투자하

고 있다.

⑩ 기업들의 S/W인재 양성 전략 확대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더욱 부각된 S/W와 S/W인재의 중요성으로 

인해 구글, 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 간 S/W핵심인재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이디어와 창조력, S/W구현능력을 지닌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S/W 중요성

을 인식한 데 비해 해외 기업은 1990년대 이전부터 S/W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전투기를 비롯한 국방 S/W 분야를 

중심으로 S/W 역량을 키워왔고 유럽은 1990년대 범유럽연합(EU) 차

원에서 기술력 선진화를 위한 'ITEA(IT for European Advancement)' 프

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경우, 100대 최고 인기 직업에서 2010년 

S/W 아키텍트, 2011년 S/W 개발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CNN머니). 

국내는 열악한 근무처우와 인식문제로 S/W전공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1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S/W역량 강화" 지

시 이후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S/W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

력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 전략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S/W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S/W

로 무장한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과 통신서비스의 판도와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전체 IT산업과 제품 소비 행태에 일대 혁신

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S/W를 중심으로 IT산업의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다가오는 미래에는 H/W + S/W + 서비스 융합에 경쟁

력 있는 기업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

으로 IT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나, 기기 중심의 하드웨어에 편중

되어 있어 S/W 및 IT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

다. 특히, S/W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8.1로 제조업 22.5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도 13.0으로 제조업 9.3보다 높으며6),  고용유발

계수 역시 11.6으로 제조업 6.7보다 높다. 향후 휴대전화, 디지털 TV 

등 IT 제품은 물론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S/W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NIPA, 2012년 10대 S/W 비즈니스 및 기술 이슈, 2011. 11

·IT Market Outlook-2013년 IT 전망, 2012.12

·S/W산업 주요 통계, 2013.3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trass.kctdi.or.kr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Gatner http://www.gartner.com

·IDC http://www.idc.com

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년도 기준(2012.5.)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2012)

SNS 관련 기술의 기업 보급률

시기 SNS 블로그 동영상 공유 미니 블로그

2008년 23% 29% 27%

2011년 50% 41% 38% 2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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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TV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DisplaySearch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계 TV 시장은 출하량 기준 -6.4%, 매출 기준 -5.9%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에 LCD TV 

시장 포화가 맞물리며 선진시장의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침체에 따라 TV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판

매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TV(대형 TV, 

스마트TV 등) 판매에 집중하는 한편 UHD TV, OLED TV 등 새로운 프

리미엄 TV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시장 내 비중이 가장 큰 TV 시장의 침체 등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 시

장 역시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고해상도 패널, 대형 패널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매출이나 면적 기준 성장은 이어갔으나 출하량 자체는 줄어

들었다.

본 고에서는 시장동향과 전망,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TV 및 디스플

레이 패널 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Ⅱ. 국내외 TV 산업동향
가. 2012년 세계 TV 시장동향

2012년 세계 TV 시장은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 LCD TV 시장 포화 등으로 선진시장이 

크게 후퇴하며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TV 시장의 이 같은 침체는 신흥시장이 비록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꾸

준한 성장세를 유지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시장의 침체의 골이 워낙 깊

기 때문이다. 선진시장의 급격한 수요 둔화는 LCD TV 시장의 포화와 

맞물려 있다. 특히 일본 시장의 경우 출하량 기준 -68.1%, 매출 기준 

-65.2%로 기록, 수요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우월한 기술력, 높

은 브랜드 가치, 수직계열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제조경쟁력을 바탕으

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2년에 

사상 최고 점유율 기록을 재차 경신하며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의 점유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국 시장내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

게 높이고 있다.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큰 격차로 시장 내 1, 2위

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ony의 연간 기준 점유율이 마침내 한자리수

(7.7%)로 떨어지는 등 일본 업체들의 침체가 이어지는 있다.

나. 2013년 세계 TV 시장 전망

2013년 세계 TV 시장은 평판TV, 특히 LCD TV 부문에서 출하량 기준으

로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나 매출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PDP TV의 시장 퇴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세계 TV 시장 추이

국별/기업별 TV시장 점유율 추이(매출 기준)

[출처] : DisplaySearch, 2013.6

[출처] : DisplaySearch. 2013.2

출하량 기준

매출 기준

선진/신흥시장별 TV시장 성장률 추이

* 선진 시장: 북미, 서유럽, 일본,  신흥시장: 중국, 동유럽, 
아/태,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출처] : DisplaySearch. 2010.12/2011.12./2012.12./2013.6

출하량 기준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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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이슈

먼저 UHD TV가 2013년 TV 시장의 최대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기존 Full HDTV보다 해상도가 4배(혹은 16배) 개선된 초고화질, 다채널 

오디오, 넓은 시야각 등을 특징으로 하는 UHD TV 시장이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금년 1월 프랑스의 위성 운영업체인 Eutelsat이 위성을 이용

한 4K UHD 전용 채널을 개시한 데 이어 일본이 내년, 우리나라가 후년

에 각각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있는 등 UHD 방송 서비스가 로드맵상의 

기술에서 현실 방송으로 점차 다가서고 있고, 84인치 제품 등 초대형 위

주로 형성되던 UHD TV 시장에 50~60인치 제품 출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을 배경으로 초기 시장 주도를 모색

하고 있다.

수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OLED TV도 마침내 시장에 등장하며 UHD 

TV와 차세대 TV 시장을 놓고 경쟁체제에 들어가며 수요자들이 어떤 선

택을 할 것인지도 흥미롭다. 참고로 DisplaySearch는 단기적으로 UHD 

TV가, 2014년부터는 OLED TV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가 대형TV 시장의 성장성도 2013년 TV 시장 핵심 이슈의 하나이다. 

그 동안 높은 가격 등의 문제로 보급형(중소형)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

성되었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저가 대형TV 시장이 본격 형성

되고 있다. 이에 따라 TV 시장은 침체이지만 대형 TV 시장은 성장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업체들의 침체와 중국 업체들의 부상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엔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은 자국 시

장의 급격한 몰락,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부진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

격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자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

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시장 공략

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 종료 또한 주목받는 이슈이다. 중국 정부가 이구환

신(以舊換新)→가전하향(家電下鄕)에 이어 에너지절감 TV 모델에 적용

하던 보조금 정책을 5월말로 종료한 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하

반기 중국 TV시장의 수요 증가세는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동유럽 지역과 함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중국 시장의 수요가 

하락 반전할 경우 세계 시장의 침체는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라. 생산 및 수출 동향과 전망

국내 TV 생산의 경우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에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하락하였으나 2013년에는 선진시장의 평판

TV 교체 주기 진입에 따른 교체수요를 배경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대기업

이 LCD TV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LED TV 위주의 생산체재 운용이 

예상되며,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제고, 선진시장의 교체 수요 및 신

흥시장의 VVIP 고객 수요 공략을 위한 프리미엄 TV(스마트TV, 3D TV, 

UHD TV 등)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 시장 수요가 비록 부진하기는 하나 일본 경쟁 기업들이 자

국 시장의 급격한 둔화, 글로벌 실적 부진 지속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면서 시장 내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12년의 급격한 실적 둔화가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2013년 세계 TV시장 전망

주요 제조업체별 UHD TV 시장 점유율

[출처] : DisplaySearch. 2013.3

[출처] : DisplaySearch. 2013.5

출하량 기준

출하량 기준

매출 기준

매출 기준

TV 생산 및 수출전망

구분
생산(조 원) 수출(억 불)

2011 2012 e 2013 e 2011 2012 e 2013 e

TV
6.8 6.7 6.9 78.0 63.0 66.2

(14.4) (△2.6) (3.3) (4.7) (△19.2) (5.0)

[출처] : NIPA, KEA,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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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가. 2012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동향

2012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1,147억 불로 전년대비 9.9% 성

장하였다. 크기별로는 대형 패널 시장이 795억불(전년대비 6.8%↑), 중

소형 패널 시장이 351억 불(전년대비 17.7%↑) 규모를 형성하였다.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9인치 이상) 출하량은 전년대비 성장의 폭

을 키웠으나(5.7%→7.3%) 금액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19.8%→9.9%).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

한 기대, 런던 올림픽 등의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컸으나 단가 하락과 모니터 부문의 역성장 등으로 기대치를 충족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면적 기준으로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출하 면적

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TV 부문 출하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

으로 최근 TV 시장의 대형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형 패널은 출하량 기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역속 역성장 하였

다. 모바일PC, 자동차용 모니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용 

제품 출하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

의 62.2%, 8.8%, 8.3%를 각각 차지한 휴대폰용, 자동차용, 모바일 PC

용 패널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며 17.7%의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2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하였다. 대만의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

극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의 점유율이 마침내 10%를 넘어섰다.

기업별로는 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 상승이 꾸준한 가운데 하반기에 삼

성과 AUO의 점유율 하락이 컸다. 2010년 4분기에 점유율 1.3%에 불

과하던 BOE는 2012년 4분기에 6%까지 끌어올리며 빠르게 위상을 강

화하고 있다.

[출처] : DisplaySearch, 2013.3./2013.4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추이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추이

LCD 패널 가격 추이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 추이(출하량 기준)

[출처] : 교보증권, 2013.6

TV용 패널 가격 추이

국별 대형 패널시장 점유율 추이

IT용 패널 가격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출하량 전년비(%) 출하량 전년비(%)

모니터 199 197 -1.0 182 -7.8

TV 221 210 -4.8 231 10.0

Notebook PC 178 192 8.0 212 10.1

Mini-note PC 35 30 -15.2 22 -28.4

Tablet PC 19 60 217.1 96 61.5

Public Display 2 3 51.6 3 0.7

기타 11 11 -0.8 9 -18.4

총합계 665 703 5.7 754 7.3

2011 2012

모니터 1.9 -4.6

TV 2.8 22.1

Notebook PC 5.6 9.7

Mini-note PC -15.2 -28.3

Tablet PC 217.4 62.4

Public Display 63.4 19.8

기타 7.5 -11.1

총합계 4.2 15.4

대형 패널 시장 추이 부문별
(단위 : 백만 대)

[출처] : DisplaySearch, 2013.3./2013.4

대형 패널 시장 추이 면적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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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80억 600만 달

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점유율 22.8%로 1위를 기록하였다. 삼성디스플

레이는 2010년 16.2%, 2011년 18.1%에 이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실적은 OLED 패널 보급 확대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패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전체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OLED 패널 비중은 2010년 

5.3%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엔 19.4%로 확대되었다.

삼성은 전략적으로 이 시장에 집중하였고, 스마트폰 시장을 등에 업

고 중소형 OLED 패널이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에 중소형 패널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삼성의 지난해 중소형 디스플레이 매출 가운데 

84%인 67억 달러 이상이 OLED 패널 부문에서 나왔다. 삼성디스플레

이의 중소형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Toshiba, Sony, Hitachi의 합작으로 탄생한 

Japan Display가 14.7%의 점유율로 삼성에 이어 2위에 자리매김하였

다. 그러나 Japan Display의 2002년 점유율 실적은 합작 이전인 2011

년 3사 실적 합(17.8%)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 2013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2013년 대형 패널의 출하량은 역성장이 예상된다. TV 시장의 침체를 

배경으로 전체 대형 패널 출하량의 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TV

용 패널 부문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전체 대형 패널 출하량의 15%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니터용 패널 부문의 경우도 지난해에 이

어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하면적 기준으로는 2013년에도 12% 정도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TV 시장의 침체 속에 TV 제조업체들이 수익성 창출을 위해 VIP 고

객층을 대상으로 한 대형 TV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이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출하량이 성장반전하고, 매출 기준 성장의 폭은 보

다 확대될 전망이다.

다. 주요 이슈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의 하나로 중화권의 경쟁력 강화

를 들 수 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

고 여기에 대만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쟁력이 더해져 한국을 향한 중화

권의 추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형 OLED 패널의 상용화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중소형 패널에서는 이

미 스마트폰 수요를 배경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OLED TV의 등장이 대형 OLED 패널 수요를 어느 정도나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전의 포인트이다. 관련하여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TV용 패널 시장 선도를 위해 금년 2월에 약 7,063억원 규모의 8세대 

WRGB OLED TV 신규라인(M2)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UHD TV용 패널 시장 선점 여부도 관심거리이다. 지난해까지의 실적을 

보면 국내 및 일본 업체가 초대형 부문에 집중하는 사이 초대형 제품 

보다는 50~60인치 대,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중국 TV 제조업체

들의 영향으로 AUO 등 대만의 패널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 패널 부문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스마트폰의 등

장으로 AMOLED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각 언론

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3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보도되었고, LG전자 역시 4분기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

택한 모델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양사간의 플렉서블 스마트폰 출시 

경쟁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조기 

양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3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전망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점유율 (2012년)

[출처] : DisplaySearch, 2013.3./2013.4

[출처] : DisplaySearch, 2013.4

대형

매출 기준

중소형

출하량 기준

[출처] : DisplaySearch, 2013.3

기업별 대형 패널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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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성이, 특히 대형 패널의 경우 TV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커서 당

연한 흐름이지만, 중국의 보조금 정책 종료는 디스플레이 패널 분야에서

도 주목받는 이슈이다. 보조금 정책이 종료된 후 중국 TV 세트업체들이 

패널 재고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중국의 보조금 프로

그램 변화는 TV 업체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생산 및 수출 전망

2013년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은 고해상도 패널 수요 확대, LCD 

수급 안정화 기대, 국내 패널 업체들의 차별화된 기술력 및 투자 확대, 

LCD TV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 및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

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 위주의 전략 전환, 기존 설비의 업그레이

드로 인한 생산 역량 감소 등으로 수급여건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TV가 휴대폰과 함께 IT 기기 시장의 꽃이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가 IT 기

기 시장의 주도권으로 연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 배경

에는 강력한 디스플레이 업계의 지원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국내 TV 업계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세계 제패 이후 강력한 수직계열화

를 무기로 Sony, Sharp 등이 버티고 있는 전자왕국 일본을 앞설 수 있

었으며, 현재 2위권 그룹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세계 TV 시장을 호령

하고 있다.

국내 TV 및 디스플레이 업계가 호시탐탐 주도권 회복을 노리고 있는 일본

이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뒤로 

하고 시장 지배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과제가 있다. 

먼저 UHD 부문의 경쟁력 강화이다. 컨텐츠 부족, 가격 경쟁력 부족 등

의 이유로 우려감이 있던 UHD TV 시장이 최근 TV 제조업체들의 잇단 

출시 경쟁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실한 

TV 시장 주도권 탈환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이나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

며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 모두 UHD TV를 통해 한국

이 주도하고 있는 현 TV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UHD TV 보급 

→ 콘텐츠 수요 확대 → UHD TV 수요 증대 →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

환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UHD TV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

다.

또한, UHD OLED 패널 및 TV 개발과 시장 확대 역시 국내 디스플레이 

및 TV 업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초저가 TV 위주의 대형TV 시장에서 비싸고 차별화가 적은 제품이 

획기적인 판매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UHD 

OLED 패널 및 TV는 의미를 가진다. OLED 부문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뒤진 것으로 평가되던 일본 기업들이 CES2013에서 UHD OLED TV를 

선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DisplaySearch, 2013.5

주요 패널 제조업체들의 UHD TV용 패널 
시장 점유 현황 및 전망

[출처] : NIPA, KEA, 2012.12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수출 실적

구분
생산(조 원) 수출(억 불)

2011 2012 e 2013 e 2011 2012e 2013 e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81.9 82.6 83.5 313.8 315.7 319.5

(△6.2) (0.9) (1.1)
(△

7.1)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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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휴대폰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수출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와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 대응한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수요에 대

한 초기 대응력 미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2년 IT 전체 수

출에서 휴대폰(부분품 포함)은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높다. 이처럼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휴대폰 산

업은 스마트폰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휴대폰 산업이 스마트

폰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선진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성숙됨에 따라 

아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의 성장성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

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휴대폰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세계 시

장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는 시장상황 및 업체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휴대폰 산업동향에 대응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생산 및 수출 전망을 통해 국내업체가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휴대폰 산업동향
2013년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전년대비 5.7% 성장한 16.7억대를 기

록할 전망이며, 사상 처음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피처폰을 추월하며 시

장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선진시장

의 교체수요와 신흥시장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33.1% 성장한 

9.3억 대를 기록하고,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스마트폰 비중 또한 전년보

다 11.5%p 상승한 55.8%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피처폰은 신흥시장에

서도 판매가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16% 감소한 7.4억 대 시장규모가 예

상된다. 

세계 최대의 휴대폰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질 전망

이다. 3G 서비스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올해 휴대폰 시

장은 전년대비 7.6% 성장한 3.1억 대를 기록하며, 전 세계 시장의 19%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은 전년에 비해 54.4% 이상 성

장한 2.7억 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며 전년대비 17% 증가한 1.3억 대 시

장규모가 예상되는 미국과의 격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인기와 이에 따른 보급 확대로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9.4%에서 2013년 85.2%로 무려 25.8%p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피처폰은 전년대비 60.9% 감소한 4,600만 대를 

기록하며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스마트폰 시장

이 급팽창하면서 삼성전자, Apple 등 글로벌 업체와 Lenovo, Huawei, 

ZTE 등 로컬 업체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된다.

4. 2013년도 휴대폰 산업동향

[출처] : SA, 2013.3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 전망
중국 휴대폰 시장 전망 및 업체별 점유율

휴대폰 시장 전망
휴대폰 출하전망

스마트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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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업체는 애플을 추월하며 선

전하였다. Apple이 1,12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하며 1위 자리를 지켰

으나, 삼성전자는 갤럭시S3, 갤러시노트2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

로 840만 대, LG전자는 옵티머스G를 중심으로 290만 대를 각각 판매

하면서 국내 휴대폰 3사의 스마트폰 만매량이 1,160만 대를 기록하여 

Apple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하였다. 한편 ZTE는 저가 스마트폰 중심으

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85.4%나 증가하면서 Motorola를 제치고 4

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국내 업체는 휴대폰 및 스마트폰에서 8분기 연속('11.2/4분기

~'13.1/4분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12.1/4분기에 삼성전자는 Nokia

를 제치고 휴대폰 출하량에서 사상 처음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Apple

과 더불어 품질·브랜드, 마케팅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출

하량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며 과점 체제를 구축하였다. 

'13.1분기 국내 업체는 휴대폰 1억 2,550만 대(14.8%), 스마트폰 8,190

만 대(61.2%)를 출하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휴대폰 33.7%, 스마트폰 

38.3%로 전년 동기대비 및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13년에도 

Mass Customization 전략을 구사하는 삼성전자가 단일 제품 전략(고

가)을 구사하는 Apple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는 국내 업체가 High-end에서 Mid-to-Low-end 제품 대응 능력이 탁

월하고, 부품과 전자재료 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거점에서 휴대폰 출하가 확대되면서 매출액과 수출액간의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국내업체가 휴대폰의 해외 생산을 확대함에 따

라 '12. 3/4분기에는 국내 출하가 2,000만 대를 하회한 반면 해외 출하

는 1억 대를 돌파하였다. 이처럼 휴대폰의 해외 출하 확대로 수출은 감

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6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휴대폰 매출과 수출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출처] : SA, Gartner 2013.3

[출처] : SA, 2013.5

[출처] : SA, 2013.5

미국 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 및 점유율 현황

미국 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 및 점유율 현황

휴대폰

스마트폰

업체별 스마트폰 점유율('12년) 

점유율 ('13.1/4분기)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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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는 Time-to-Market 등 신속한 수요 물량 확보 및 가격경쟁력

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글로벌 생산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11년 2/4분기 이후 국내 출하량의 감소세

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동기간의 해외 출하량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12. 3/4분기 기준으로 국내 업체의 전체 휴대폰 해외

출하 비중은 84.3% 수준이며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비중도 80%를 돌파

하였다.

국내 업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다양한 제품 라인

업, 빠른 제품 출시, 해외 거점을 통한 공격적인 출하 확대 등에 힘입어 

선진 시장에서 Apple을 넘어섰으며 신흥시장에서는 Nokia를 추월하였

다. 이처럼, Nokia, RIM, HTC 등이 삼성전자와 Apple에 밀려 점유율이 

급락하였으나 '13년에는 후발업체(ZTE, Huawei)의 추격이 예상됨에 따

라 고전할 전망이다.

국내기업의 생산 전망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심의 공격적 판매량 설

정으로 '13년 휴대폰 생산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45조 5,955억원을 

생산할 예정이며, 휴대폰 수출 또한 스마트폰 경쟁 우위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4% 증가한 227.2억불을 기록할 전

망이다. 즉, 삼성전자의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2의 후속모델 출시, LG

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 회복, 해외 생산거점으로의 부품 수출 등이 휴

대폰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중저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부 프리미엄 모델이 해외생산 거점을 통해 출

하가 확대되면서 국내 업체의 휴대폰 매출과 국내 기반 수출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휴대폰 산업의 경쟁구도가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피처폰에서 스

마트폰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국내업체는 빠른 대응을 통해 세계 1위

에 등극하였으나, 스마트폰 스팩 경쟁의 한계로 인해 업체간 차별화 전

략 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자국 시장을 배경으

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로컬업체들의 위협아 점차 가시화되

는 등 향후 휴대폰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국

내 업체는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제품과 별도로 차별화된 중

저가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세계 최

고 수준의 HW 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

[출처] : SA, 통계청, NIPA, 2012.11

[출처] : Gartner, 2012.11

[출처] : 통계청, SA, 2012.11

주 : 휴대폰은 스마트폰·피처폰·휴대폰 부품으로 구성
[출처] : NIPA, KEA

국내 업체의 휴대폰 출하대수/매출액/수출액 추이

휴대폰 출하

휴대폰 매출 및 수출

구분 2009 2010 2011
2012

1Q 2Q 3Q

글로벌 출하 345.0 406.1 425.8 108.8 108.8 120.7

(증감률) (16.0) (17.7) (4.9) (13.7) (7.5) (6.5)

국내출하 111.7 120.4 97.9 21.6 22.3 19.0

(증감률) (△9.8) (7.8) (△18.7) (△27.2) (△6.1) (△11.7)

해외출하 233.3 285.7 327.9 87.2 86.5 101.7

(증감률) (34.5) (22.5) (14.8) (32.0) (11.7) (10.8)

해외출하비중 67.6 70.4 77.0 80.2 79.5 84.3

세계시장점유율 29.5 29.9 27.5 29.4 30.1 31.8

세계 휴대폰 시장 1,169.6 1,360.0 1,546.0 369.6 362.0 379.0

국내 업체의 휴대폰 출하 추이
(단위: 백만 대, %)

선진 및 신흥 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점유율
(단위: %)

휴대폰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 원, 억불, 전년대비 %)

구분
선진시장 신흥시장

2009 2010 2011 '12.1~3Q 2009 2010 2011 '12.1~3Q

국내

업체
4.1 11.1 23.0 34.5 3.2 10.0 23.6 34.8

Apple 18.7 19.8 25.9 28.2 7.2 9.6 12.3 11.5

Nokia 21.7 18.1 7.6 3.8 74.2 57.3 27.7 8.9

RIM 27.7 20.3 11.4 5.6 6.7 11.3 10.4 5.8

HTC 7.3 11.8 12.4 6.8 4.6 3.1 6.0 4.4

구분
생산 수출

2011 2012e 2013e 2011 2012 2013e

휴대폰
48.9 41.7 45.6 250.5 202.2 227.2

(4.8) (△14.8) (9.4) (0.6) (△19.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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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스마트폰 개발과 핵심 특허 확보, 전자 재료 및 핵심 부품 내재화,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의 개선을 통한 브랜드 이미

지 제고 등을 통해 타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NIPA, "IT Market Outlook -2013년 전망-" 2012.12

·IT지식포털 http://www.itfind.or.kr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trass.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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